
연 구 논 문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GES-A) 개발1)

김 양 희  (선임연구위원)
이 수 연  (연구위원)

<목    차>1)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검사개발과정
Ⅲ. 검사의 구조
Ⅳ.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Ⅴ. 제언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의 남녀평등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정확하

게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를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 속에서 규정하게 되

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gender)과 관련한 고정관념이나 태도는 그들의 사회 행동, 교육활

동, 직업적 목표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Bigler, 1997; Eccles 등, 

1993). 구체적으로 성역할 태도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Langlois & Downs, 1980)는 물론, 

의사결정(Martin, 1989), 개인적 관심사(Bussey & Bandura, 1992) 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 결과가 있다.

1) 

1) 이 논문은 2002년 연구보고서 250-5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에서 발췌․요약
한 것임.



개인의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은 유아기부터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확

립되는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는 만큼(Block & Robins, 

1993),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남녀평등의식의 문제는 발달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남녀평등의식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별로 없었

다. 청소년기의 젠더관련 의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내용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정교한 검사의 개발은 부진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 Gibbons 등(1991)은 성역할 태도를 측정하는 211가지의 도구 중에서 청소년

을 위한 검사는 극히 적은 숫자임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의 성역할 의식이나 여성에 대

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몇 안되는 검사에는 Kurdek과 Siesky가 BSRI(Bem, 

1974)를 기초로 개발한 어린이 성역할자아개념척도(Children's Sex Role Self-Concept 

Inventory), Thomas와 Robinson(1981)의 청소년의 성역할 검사, Galambos 등(1985)이 

개발한 청소년용 여성에 대한 태도검사(The Attitudes Toward Women Scale for 

Adolescents：AWSA), 그리고 Signorella와 Gitelson(1985)의 어린이용 젠더 태도검사

(Gender Attitudes Scale for Children：GASG)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

어 온 AWSA는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2/3정도가 교육, 스포츠, 데이트와 관련한 

소녀와 소년의 권리 및 역할에 대한 질문이고, 나머지는 부모역할이나 기타 가정내 역할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영희(1988)가 BSRI의 형용사 목록과 비슷하게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용 성역할 검사도구인 KSRI(Korean Sex 

Role Inventory)를 개발하면서 조사 대상자 723명 중 중학생을 235명을 포함시켰으나 중

학생을 위한 질문을 차별화 하거나 규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후 김영희(1995)는 

KSRI를 모체로 하여 학령전 아동의 한국형성역할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들은 남녀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련의 형용사들을 통해 알아보는 것으로서 남녀평등의식을 측정

하는 검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국내에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표준화된 검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젠더관련 이슈

를 반영하는 13세～18세를 위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Korean Gender 

Egalitarianism Scale for Adolescents：KGES-A)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검사가 상정하

는 대상집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므로 이 학년대의 남녀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의 구조

를 파악한 후에 검사를 개발하고 규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검사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들의 남

녀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Ⅱ. 검사개발과정

  A. 남녀평등의식 개념의 정의
남녀평등주의(gender egalitarianism)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연구자들은 한편으로 기

존에 개발된 성 관련 검사들의 이론적 배경, 성평등이나 성차별을 다룬 관계 문헌, 유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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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검토하였다. 그와 함께 사회심리학에서 태도의 3요소로 이론화하고 있는 고정관념

(stereotype, 인지적 요소), 편견(prejudice, 감정적 요소), 차별(discrimination, 행동적 요

소)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평등주의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특정 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

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수정하

기 위한 제도와 정책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 

B. 조사 실시
검사 개발은 총 5회에 걸쳐 중․고등학생과 젠더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

와 중․고등학생 3,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조사로 구성된다.

1. 예비조사 실시

가. 예비조사 1：남녀평등의식 개념정의 및 문항 원집합(item pool) 구성을 위해 남녀 중, 고등학

교 학생 총 120명을 조사하였다.

나. 예비조사 2：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남녀 여성문제 전문가 10인에게 미리 마련된 문항에 

대한 하위영역 분류 및 남녀평등의식 반영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다. 예비조사 3：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예비조사2 이후 선별, 수정된 문항에 대하여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76명에게 하위척도별로 분류하게 하였다.

라. 예비조사 4：문항의 내용 타당화를 위해 남녀 중, 고등학교 학생 76명에게 각 문항의 이해도

를 평정하게 하였다.

마. 예비조사 5：검사지(안)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남녀 중, 고등학생 총 395명에

게 예비조사 4까지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검사지(안)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2. 본 조사 실시

최종 확정된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검사의 표준화 및 규준 마련을 위해 최종 개발

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가지고 전국에 거주하는 남녀 중, 고등학생 3,150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Ⅲ. 검사의 구조

성인용 검사를 개발한 이전의 연구에서는 검사의 구조로 생활영역 차원과 평등성의 질 차

원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예비조사1의 결과 청소년들의 경우 삶의 경

험이 제한되어 성인들이 사회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성차별에 노출될 기



회가 부족하고, 평등정책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항제작에서 평등성의 질을 고

려하되, 이를 별도의 차원으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검사의 

구조는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개인의 삶의 공간 영역을 가정생활, 학교생

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의 네 가지로 나눈 것으로서, 각 영역별 점수는 하위 척도 점수

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활영역별로 하위척도를 두는 또 다른 의미는 선행연구에

서 밝혀진 바와 같이 직업적 생활에서는 성평등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이 가정생활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등 삶의 영역별로 평등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의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다. 

ꊱ 가정 생활：가정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자와 여자

의 집안일 하기, 부모/부부 상호간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태도, 가족 내 성차별에 대한 문

항들을 포함함.

ꊲ 학교 생활：학교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남녀 학생의 지

적 능력과 잠재력, 학교교육의 기회, 진로교육, 체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교 현장에서

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함.

ꊳ 직업 생활：직업 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 척도로서, 취업활동과 

관련한 남녀의 능력, 남자와 여자의 직업진로와 적성, 직업 현장에서의 남녀간 역할과 행

동규범, 권한과 관계, 성차별 등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함.

ꊴ 사회문화 생활：가정이나 직업 영역 이외의 일반적 사회문화 생활에서의 성평등성에 대

한 태도를 다루는 하위척도로서, 남녀학생의 대인관계, 성행동, 사회에서의 역할과 행동 

규범, 미디어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관련 문항들을 포함함.

Ⅳ.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

A. 타당도 분석
1. 기초문항분석

가. 반응비율, 편포 정도, 평균 및 표준편차
문항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각 문항에서의 응답비율, 각 문항의 응답지별 반응비율, 

편포정도,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점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여기서는 본 검사에 

사용된 최종 문항들에 응답지별 반응 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응답 

항목별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의 편포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데, 이와 함께 실제 편포 정도

를 나타내는 수치(빈도분석에서 skewness 수치)를 검토하였을 때 60개 문항 중에서 편포

가 심하여 문제가 되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해당 문항의 

변별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서 예비조사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검사의 문항을 선정하는 

기준에 포함된 바 있다. 즉, 평균이 3.5이상인 문항과 표준편차가 .5미만인 문항은 변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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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한 것이다. 본 검사지는 그와 같은 문항이 이미 제거된 것이

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3,150명이라는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문항 중 평균과 표준편차가 그러한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 문항-척도 상관관계
흔히 문항-척도 상관관계는 중다응답지 양식에서의 가장 좋은 지표로 간주된다(Nunnally, 

1978). 특히 오차검증에 대한 고전적 모델에서는 문항-전체척도 상관이 문항과 척도 문항

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과의 상관관계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간주

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3이상일 때 해당 문항이 선택된다. 그리고 

만일 능력 검사와 같이 성차가 배제된 검사도구를 개발할 때에는 문항-전체 분석이 성별

로 이루어져서 각각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3이상인 것을 선택하게 된다(Kline, 1993, 14

8～149쪽).

 먼저 가정생활척도의 경우를 보면 문항과 그가 속한 하위척도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Pearson Product Moment 상관계수는 가장 낮은 것이 .472였고 가장 높은 것이 .718이었

다. 예비조사와 달리 본조사 결과의 분석이 문항을 선별하기 위한 분석은 아니지만 문항 

선별시 문항-전체의 상관계수가 .3이상인 것을 선택한다는 기준에서 볼 때 가정생활 척도

를 구성하는 15개의 문항 모두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학교생활척도에서는 문항과 그가 속한 하위척도간의 상관계수는 .308～.690 사

이로 나타난다. 학교척도를 구성하는 15개의 문항 중 문항-하위척도 상관계수가 .3이하인 

것은 없었다. 세 번째로 직업생활척도의 경우에도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는 .46

6～.701 사이였으며, .3이하인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생활 척도에서 

문항-하위 척도가 상관관계 계수가 가장 낮은 것은 .361, 가장 높은 것은 .668로 나타났으

며, 계수가 문항 선별 기준인 .3이 되는 않는 문항은 하나도 없었다. 이상에서 문항-척도간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 문항이 60개 중 하나도 없어, 앞에서 제시한 각 문

항의 반응비율과 편포, 평균과 표준편차 등과 함께 문항양호도 지표들을 중심으로 볼 때 

본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척도별 상관관계
하위척도들의 타당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하위척도들 사이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각 하위척도간 상관관계의 계수는 .772～.850사이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상관계수의 정도가 중학생과 고등학생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2.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추출 모델 중에서 공통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은 서로 상관이 없는(orthogonal) 

주요인들로 변인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서,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공통분산(common 

variance：분산 중에 공통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부분), 고유분산(unique/specific 

variance：공통요인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문항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분산), 오차분산

(error variance：검사의 신뢰도가 측정하는 진정한 분산이 아닌 나머지)을 모두 포함시켜 

분석한다. 주요인분석에서는 상관계수 행렬의 대각선에 1을 지정한다. 이는 실제 상관계수 

행렬에서 특정 변인은 자기 자신과 1.00의 상관을 보인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런데 대부분



의 요인분석에서는 목적이 공통요인분산과 고유분산을 분리하는데 있는데, 주 요인분석에

서는 그 분리가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Kline, 1993).

반면 공통요인분석(classical factor analysis 또는 common factor analysis)은 관찰된 변

인이 여러 가지 결정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중에서 다른 변인들과 공유하는 것

(common determinants)과 공유하지 않는 고유의 것(unique determinants)들을 분리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점은 공통요인분석의 장점으로 간주된다(Nunnally, 1978；Nie 등, 

1975). 공통요인분석에서는 상관관계 행렬의 대각선을 커뮤날리티(communality：공통요

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로서 변수에 대한 요인 적재량을 제곱하여 합한 것)로 

바꾸어서, 즉 공통 분산만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요인분산과 고유분산

을 분리하는 데 주요인분석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공통요인분석방법을 적용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요인분석에 기초하여 문항을 선택할 경우 요인부하량 또는 적재량

(factor loading)이 .3이상일 경우 의미있는 것으로 해석한다(Kline, 1993).

요인분석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남녀평등의식이라는 구성개념에 대하여 연구자들이 설정

한 이론적 구조를 상기하기로 한다. 제Ⅲ장에서 설명하였듯이 청소년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중요한 차원은 생활영역차원(life domain dimension)이다. 따라서 이번 분석에서는 청소년

의 남녀평등의식이라는 사회심리학적 구인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요인들이 생활영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가정생활척도
가정생활과 관련되는 여자와 남자의 속성과 역할, 권한 및 권력관계, 그리고 가족관행과 제

도에 대한 태도 등을 다루는 총 1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가지고 공통요인분석방법의 

하나인 주축요인분석(Principal Asixs Factor-PAF)을 실시하였다.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

고 직각회전 방식인 베리믹스 방식으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여섯 번의 회전

후 세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그 중 고유치(eigenvalue)가 1이 넘는 요인이 두 개였다. 두 

개의 요인은 총 변량 중 46.5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요인이 38.24%, 둘

째 요인이 8.29%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서 비교적 높은 요인 부하량를 가진 문항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의 경우 ‘집

안 일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맞는다,’ ‘여자가 집안 일을 할 줄 모르면 여자답지 않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 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

는 사람은 일차적으로 남편이 되어야 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한

다’ 등 10개 문항이었다. 이들의 부하량은 .676～.377이었다. 이러한 문항들로 보아서 가

정생활척도에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첫 번째 요인(고유치 3.150)은 ‘전통적이며 가부장적 

가족관’을 다루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설겆이나 빨래와 같은 집안 일은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이 해야 한다,’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동등한 결정권을 가

져야 한다,’ ‘집, 땅과 같은 재산을 남편과 부부 공동 이름으로 하는 것을 찬성한다,’ ‘재산

을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한다,’ ‘명절이나 제사 때 음식 만들기는 남자도 함

께 해야 한다’ 등 15개였다. 이들의 요인 부하량은 .627～.509로 나타났으며, 문항의 내용

으로 보아서 가정생활척도의 두번째 요인은 ‘성평등 가족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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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생활척도
다음에는 두 번째 하위척도인 학교생활척도의 15문항에 대해 역시 베리믹스 회전 방법을 

이용한 주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때 모두 두 가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은 전체 변량의 38.88%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고유치가 4.655로

서 혼자 31.03%의 변량을 설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은 고유치가 1.177이었으며 7.85%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지닌 문항들은 ‘반장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잘 할 수 있다,’ 

‘학교에서 동아리의 대표는 남학생이 맡는 것이 좋다,’ ‘학교를 통솔하는 교장, 교감은 남자

가 되어야 한다,’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은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에게 더 중요하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학적 능력이 더 뛰어나다’ 등 모두 10개 문항이었다. 이들의 첫 번

째 요인에 대한 부하량은 .660～.291사이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보면 주로 ‘학교내 전통적 

성역할 및 속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생활척도의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남녀

평등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야 한다,’ ‘여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남학생들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데 찬성한다,’ ‘여학생들에게 기계, 기술을 가르치는데 찬성한

다’ 등 모두 다섯 가지였다.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이 문항들의 부하량은 .442～.326으로 나

타났으며, 이 문항들은 모두 ‘성평등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었다.



다. 직업생활척도
다음으로 직업생활척도를 구성하는 열 다섯 개의 문항에 대해 베리멕스 회전을 이용한 주

축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공통요인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두 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이들 

전체가 설명하는 변량은 44.38%이었다. 이중 첫 번째 요인의 고유치는 5.630로 전체 변량

의 37.53%를 설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의 고유치는 1.028이었으며 이 요인이 설명하는 변

량은 전체의 6.85%이었다.

직업생활척도의 첫 번째 요인에 높은 부하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문항들은 ‘여자는 사업

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 ‘남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

에 여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할 때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적으로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 ‘정치인은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다,’ ‘차 심부름이나 

복사는 남자직원보다 여자직원이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고위 관리직에 여자가 부족한 

것은 여자들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등 모두 11가지였다. 이들의 부하량은 .62

9～.445 사이로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의 내용을 보면 이 

요인은 ‘성차별적 직업역할 및 관계’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으로는 ‘여자가 판․검사와 같이 남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늘

려야 한다,’ ‘직장에서 여직원에게만 유니폼을 입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남자가 간

호사나 유치원 선생님과 같이 여자들이 주로 맡았던 직업을 갖는데 찬성한다’ 등 모두 네 

가지가 있었다. 두 번째 요인에 대한 이들의 부하량은 .566～.315사이였다. 이 요인은 ‘성

평등한 직업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라. 사회문화생활척도
마지막 하위척도인 사회문화생활척도에 대한 주축요인분석 결과는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은 두 개였으며, 이들이 설명하는 변량은 전체의 37.51%였다. 첫째 요인은 고유치가 

4.517로, 30.12%의 변량을 설명하였으며, 둘째 요인은 고유치 1.110으로 7.40%의 변량을 

설명하였다.

첫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은 ‘여자가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것은 남자보다 

보기에 더 좋지 않다,’ ‘남자는 담배를 피워도 되지만 여자는 피워서는 안된다,’ ‘남학생이 

성적인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괜찮지만 여학생은 좋지 않다,’ ‘남자들 사이의 우정은 여자

들 사이의 우정보다 깊고 오래간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중요하다,’ 

‘여자는 남자를 위해 자신을 가꾸어야 한다,’ ‘여자에게는 시집 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남자가 여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등 모두 12개였다. 첫

째 요인에 대한 이들의 부하량은 .536～.360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주로 ‘성차별

적 행동규범 및 문화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요인에 부하량이 높은 문항

은 ‘사회에서 여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성운동이나 단체활동이 필요하다,’ ‘더 많

은 여자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남녀차별은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

한다’ 였으며, 부하량은 각각 .544, .528, .220이었다. 이 요인은 ‘성평등한 정치의식’을 나

타낸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는 하위척도별 요인이 크게 각 생활영역과 관련되는 전통적이며 가부

장적인 의식 및 관행을 나타내는 요인과 진보적이며 성평등한 의식과 관행을 나타내는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용 검사의 경우 요인구조가 더 복잡하게 나타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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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먼저 가정생활척도의 총 20개 항목에서 세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 요인은 

가정 내 권력 관계 및 제도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가정내 남녀

의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세 번째 요인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주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학교생활척도의 경우 네 가지의 요인이 나타났으며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은 교육현장에

서의 남녀의 역할과 권력관계와 관련된 태도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인은 평

등교육제도에 대한 태도를, 세 번째 요인은 성분리적인 진로 교육을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

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요인은 남녀의 소질이나 능력에 대한 본질론을 

다루는 것이었다. 직업생활척도에서도 네 개의 요인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요인은 성별 능

력과 자질,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식을 다루고 있었다. 두 번째 요인은 평등고용정책요인이

었고, 세 번째 요인은 비전형적인 직업에 대한 태도요인,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남성 중심

주의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생활척도에 대한 주축요인분석 결과 다섯 개의 요인

이 나타났으며 첫번째 요인은 역할 및 능력요인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평등문화 및 정책

지향요인이었으며, 그외 反여성주의요인 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검

사가 성인 대상 검사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요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으로서,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의 구조가 성인의 남녀평등의식에 비하여 단순하다는 사

실을 반영한다.

3. 성별 차이 검증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세 번째 작업은 성별 차이에 대한 가설 검증의 형태로 이

루어졌다.

가설 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예：김양희, 정경아, 1999; 

김양희, 1991；Campbell 등, 1997；Helmreich, 1981 등)에서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

해 더 진보적, 평등적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검사(김양희, 정경아, 199)의 경우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역시 개별 청소년들이 성 정형화 된 

인식을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며, 사회의 성 차별적 구조와 제도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있

는 지를 다루고 있는 만큼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

되었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one-way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네 가지 하위척

도는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더 평등주의적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은 지지되었으며, 이 또한 검사의 

타당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성간 차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직업생활척도에서 가

장 컸으며, 두 번째가 가정생활척도, 세 번째가 사회문화생활척도,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척

도 순 이었다.

<표 1> 성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  정
여

남

50.245

41.669

5.692

5.748
1717.452 1 .000

학  교
여

남

49.252

42.909

4.867

5.121
1229.053 1 .000

직  업
여

남

50.790

42.277

5.306

5.635
1840.552 1 .000

사회문화
여

남

47.677

40.130

5.534

5.441
1432.545 1 .000

전체척도
여

남

197.964

166.985

19.367

19.444
1937.480 1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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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학교 직업 사회문화

남학생 여학생

<그림 1> 여학생과 남학생의 남녀평등의식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을 성인집단(<그림 2>)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

보다 더 평등한 의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하위척도별 양상이 서로 달랐다. 즉,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척도의 점수가 가장 평등적이었고 그 다음 학교, 직업, 사회

문화 순이었으나 여학생 집단에서는 직업생활의 점수가 가장 평등적이었고, 그 다음 가정, 

학교, 사회문화생활이었다. 성인 여성에 비해 여학생들이 직업활동에서의 평등의식이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나타낸다. 이는 여학생들의 남녀평등의식이 여성

이 사회진출과 동등한 제도적 권리 보장이라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경우 그와 같은 차이가 덜 두드러졌다. 하위척도별 점수 순위를 보면 성인 남

성의 경우 학교생활척도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정, 직업, 사회문화였으나 남학생은 학

교, 직업, 가정, 사회문화의 순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으나 척도별 차이가 여성에 비해 크

지 않았다. 성인이나 청소년 집단 모두에서 다른 영역에 비해 사회문화영역의 점수가 가장 

낮고, 성차도 가장 작은 것은 남녀를 차별하는 의식이 성 행동이나 문화규범과 관련된 부

분에서 강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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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성인 여성과 남성의 남녀평등의식

4. 지역별 차이 검증：시군별

가설 2. 남녀 학생 모두 시부의 학생들이 군부의 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보일 것이다.

성역할, 그리고 여성 또는 남녀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태도조사의 대부분은 도시와 농

촌 지역간의 차이를 보고한다. 예를 들어, 김양희 등(1992, 2001)은 성역할 및 남녀평등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시부의 의식이 군부보다 더 진보적, 평등적인 것을 보고한 바 있

다. 또한, 대도시 성인 남녀의 의식을 조사한 연구(김양희, 정경아, 1999)에서는 우리나라

의 경우 남아선호의 지표가 되고 있는 출생성비의 불균형이 대구/경북 지역에서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권역에 따라 남녀평등의식이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일부 척도에서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발견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역간 차이가 본 조사

에서도 발견된다면 검사지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결과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부와 군부)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 <표 3>

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 여학생의 경우는 모든 하위척도와 전체 척도에서 시부와 군부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시부의 학생들이 군부의 학생들에 비해 더 남녀평등한 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위척도 중에서 가장 지역간 차이가 큰 척도는 사회문화생활이었고, 

가장 차이가 작은 척도는 가정생활척도이었다.

<표 2> 시부/군부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여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정가정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50.512

49.517

5.713

5.577
9.492 1 .002

학  교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49.488

48.609

4.826

4.926
10.128 1 .001

직  업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51.051

50.078

5.189

5.558
10.436 1 .001

사회문화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48.029

46.718

5.428

5.710
17.504 1 .000

전체척도
시부의 여학생

군부의 여학생

199.080

194.923

19.105

19.769
14.350 1 .000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하위척도나 전체척도에서 모두 시부/군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3> 시부/군부별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남학생
종속변인 독립변인 평균 표준편차 F df p

가  정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1.750

41.535

5.875

5.536
.484 1 .487

학  교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2.910

42.908

5.233

4.937
.000 1 .991

직  업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2.421

42.038

5.737

5.459
1.607 1 .205

사회문화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40.230

39.964

5.372

5.554
.829 1 .363

전체척도
시부의 남학생

군부의 남학생

167.312

166.445

19.684

19.047
.690 1 .406

성별로 지역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니, 시부와 군부에 따른 차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로써 가설 2-1은 여학생의 경우에만 지지되었다. 이는 환

경요인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

려준다.

5.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이번에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KGES-A)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동 검사 점수와 정진경(1990)이 개발한 한국형성역할검사(Korean Sex 

Role Inventory-KSRI) 점수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KSRI는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

념을 내용으로, 양성성 이론에 입각하여 개발된 척도로서 Bem(1974)이 고안한 방식에 따

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척도 세 가지 각각에 20개 문항씩 총 6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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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 문항에 대해 리커트식 7점 응답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항상 그렇다)에 응

답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와 KSRI의 변별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으므로 KSRI의 문항 중 사회적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긍정성 문항 20개를 제외하

고 남성성과 여성성 문항 40개 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바에 의하면 KSRI 

총 40개 문항의 신뢰도는 α= .9145이었으며, 여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α= .8772, 남성성 

척도의 신뢰도는 α= .9016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국내에서는 김양희와 정경아(2000)의 연구, 외국에서는 King과 King (1990), King과 

Gaffney (1990), Cammarata(1986) 등의 연구에서도 Bem의 성역할 검사(BSRI - Bem 

Sex Role Inventory)와 남녀평등주의 사이의 판별타당도를 입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KGES-A와 KSRI 사이의 판별성을 입증하였는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

았다. Bem이 초기에 양성성 점수를 계산한 방법을 적용하여 남성성 척도 평균에서 여성성 

척도 평균을 뺀 값을 양성성 점수로 정의하여 (0에 가까울수록 양성적이고 점수 차이가 클

수록 성전형화된 것을 의미함)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전체 척도점수 및 

각각의 하위척도 점수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더니  BSRI의 양성성 점수 및 남성성, 여

성성 점수와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검사의 네 가지 하위척도 및 전체척도들 사이의 상관관

계는 r = -.008 ～ .044 사이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KSRI와 KGES-A 사이의 판별

타당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다.

B. 신뢰도 분석
검사의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점수가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며 반복 가능성이 있는 정

도, 즉 측정의 오차를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를 의미한다(이순묵과 이봉건 공역, 

1995：187). 신뢰도를 시간 경과에 따른 검사의 안정성(stability over time)의 문제와 검

사 자체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의 문제로 나누기도 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안정성, 즉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같은 응답자가 같은 검사를 두 번에 

걸쳐 사용했을 때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얻음으로써 측정될 수 있다. 그런가하면 내

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검사의 일부분이 어떤 개념을 측정하는데 과연 나머지 

부분도 그 개념을 잘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내적 일치도는 흔히 타당도를 위한 전제조건

으로 인식되기도 한다(예：Kline, 1993；Guilford, 1956；Nunnally, 1978 등).

반면, Cattell과 같은 학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높은 내적 일치도가 높은 타당도를 의

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Cattell에 의하면 대체로 심리검사는 광범위한 구성개

념(예：불안, 지능 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문항들 사이의 내적 일치도가 높

다는 것은 그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검사가 협의의 개념만을 

측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경우 신뢰도는 높을지 몰라

도 서로 비슷한 문항들로 인하여 측정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며 협소하므로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Cattell의L 입장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결론

적으로 높은 내적 일치도는 검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내적 일치도의 가장 좋은 척도는 알파계수이다. 알파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던 시절

에는 반분 신뢰도를 내적 일치도의 척도로 주로 사용하였다. 반분 신뢰도는 검사를 반으로 

나눌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에도 단 한가지로만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과 신



뢰도 계수가 검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실제 신뢰도에 근사한 

것이지 완벽하지는 않다는 비판이 있다. Spearman과 Brown의 반분 신뢰도에서는 이 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정된 함수를 사용한다.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검사를 원한다면 최소한 

문항이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계수는 0.7 이하로 내려가면 안된다(Guilford, 1956; 

Nunnally, 1978). 

요약하면 신뢰도란 검사점수에서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배제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그 오차

의 근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검사를 한번 실시했으므로 모든 종류의 

오차의 원천을 밝힐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신뢰도를 분석하

기 위하여 내적 일치도인 Cronbachα검증과 Spearman과 Brown의 반분신뢰도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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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전체 및 하위 척도별 신뢰도
척  도 대  상 Cronbachα

반분검사간의 

corr

반분신뢰도

SB
αpart1 αpart2

가  정

여 학 생

남 학 생

전체학생

.8398

.7951

.8826

.7202

.6338

.7797

.8379

.7765

.8767

.6936

.6694

.7791

.7630

.6709

.8110

학  교

여 학 생

남 학 생

전체학생

.7805

.7414

.8258

.6195

.5991

.7035

.7657

.7500

.8265

.6276

.5804

.6871

.6840

.6401

.7437

직  업

여 학 생

남 학 생

전체학생

.8215

.7863

.8770

.6288

.5633

.7265

.7727

.7214

.8421

.7365

.7178

.8141

.6942

.6221

.7693

사회문화

여 학 생

남 학 생

전체학생

.7755

.7169

.8263

.6496

.5441

.6963

.7882

.7055

.8215

.6334

.5920

.6892

.6384

.5220

.7291

전  체

여 학 생

남 학 생

전체학생

.9398

.9232

.9578

.8744

.8407

.9093

.9330

.9135

.9525

.8955

.8721

.9233

.8865

.8616

.9210

<표 4>에서 보듯이 전체 척도의 경우 Cronbach α계수가 .9578이었으며, 특정 문항이 삭

제되었을 경우 α값이 높아지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여학생 집단에서 .9398이었고, 남학생 집단에서는 .9232로 나타나 여학생에게서 다소 더 

높았다. 

<표 4>의 오른쪽 네 개의 열은 척도를 반분하였을 때 각각의 총점 사이의 상관계수, 

Spearman-Brown의 반분 신뢰도 계수, 각각의 부분에 대한 α계수 등을 보여준다. 전체 척

도의 반분 신뢰도는 Spearman-Brown계수가 .9525였으며 반분된 척도 각각의 총점 사이

의 상관관계 계수는 .9093이었다.

하위척도 중에서 α계수가 가장 높은 것은 가정생활척도로 .8826이었으며, 가장 낮은 척도

는 사회문화생활척도이었지만 이 역시 신뢰도 계수가 .8263으로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이

었다. 사회문화척도는 이성관계, 사회활동, 개인취향 등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비교적 이질

적이며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다른 하위척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당연하다. 하위척도의 반분 신뢰도는 가정생활척도의 경우 .8767, 학교생활척도 

.8265, 직업생활척도는 .8401, 사회문화생활척도는 .8215였다. 하위척도에 따라 모집단이 

다른 경우 반분 신뢰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네 가지 하위척도 

모두에서 Spearman-Brown의 반분 신뢰도 계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게서 더 높

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적 일치도 산출 결과 전체 척도 및 각각의 하

위 척도들의 신뢰도는 안심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성인용 검사의 신뢰도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척도의 신뢰도는 응답자가 전

체학생이었을 때 .9578, 여학생이었을 때 .9398, 남학생 .9232로, 남녀성인의 경우 .9461, 

성인여성 .9347, 성인남성 .9314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위척도별 신뢰도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로 성인집단과 청소년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C. 기타 집단별 차이분석
여기서는 앞서 소개한 성별, 시군별 차이이외 학교급과 학교유형(공학/별학), 권역별(수도

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호남권)에 따른 청소년의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특별히 검사의 타당도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검사 결

과를 해석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1. 학교급에 따른 효과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역할 의식이 연령과 관계 있으며, 그 양상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

이며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Twenge, 

1997 등). 전국의 18세～65세 사이의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남녀평등의식을 검사한 선행

연구(김양희, 정경아, 1999)에서도 응답자의 연령을 18～30세, 31～45세, 46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연령집단별 척도평균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대

가 낮을수록 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남녀평등의식을 발달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의 고정

관념은 학령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정점을 이룬 다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인지능력의 발달과 함께 낮아진다고 한다(Signorella 등, 1993). 중학교

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Signorella 등

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를 살펴보았고, 더욱이 포괄적인 

남녀평등의식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그러한 만큼, 본 연구

에서도 Signorella 등과 같은 논리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하여 인지능력이 더 발달하였

을 것이며, 그에 따라 고등학생이 더 평등한 의식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무리

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네 가지 하위 척도나 전체 척도 모두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앞서 설명한 예비조사1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남녀평등에 대해 자유 응답식

으로 응답하도록 하고 검사가 끝난 다음 토론시간을 가졌을 때 중․고별 응답이 별로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생들에 비해 사회의 차별적 현실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성별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니 여학생의 경우에만, 그것도 가정생활 영역에서만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평등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 공학과 별학의 효과

선행연구(정해숙과 정경아, 1995)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자아 존중감, 심

리적 통제의 유형, 성차와 성역할 의식 등- 이 공학에 다니는가 또는 별학에 다니는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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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학교유형과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변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 성차와 성역할 의식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주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는 베타값이 .07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공학의 남학생이 더 평등한 의식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 ‘여학생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 경험이 남학생들의 성정형적인 태도와 의식을 개

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해석하였다(정해숙, 정경아, 1995：140). 아

울러, 연구자들은 여학생들 역시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공학의 경우 별학보다 더 평등 지

향적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무숙(1992)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민무숙

의 연구에서는 여학교가 공학보다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형성하고 직업의식에도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유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과 별학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Ⅳ-2-26>과 같이 여학생의 경우 가정생활 하위척도를 제외하고 학교와 

직업, 사회문화생활척도와 전체척도 점수에서 별학 즉,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

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

도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학생 위주의 교육관행이 남아있고 여학생들로 하여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학의 여학생들이 오히려 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진보적 

또는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Ⅴ. 제  언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임상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즉, 개인을 ‘매

우 불평등한 사람,’ ‘중간 정도인 사람,’ ‘매우 남녀평등한 사람’ 식으로 분류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점수기준도 없다. 대신 동 검사의 일차적인 목적은 

남녀평등의식의 개인이나 집단차를 과학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으므로 어떤 집단의 사람들

이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 비해 ‘더 남녀평등적’이거나 ‘덜 남녀평등적’이라는 상대적인 비

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용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는 사용자들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검사점수를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비교함으로써 그 개인/집단의 의식 수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관점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시간에 걸쳐 사용함으로써 

어떤 집단--예를 들어 서울의 고등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의 시간적 변화추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남녀평등의식은 사회변화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를 개발하

고 규준을 제시하였지만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문항의 수정과 규준의 개정

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젠더 역할 의식이나 태도에 관해 관심이 있는 연

구자들은 이 검사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이 검사의 보다 정

밀한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검사의 본격적인 활용은 우리 청소년들

의 의식을 이해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고 나아가 애매한 성차별주의(subtle sexism)와 같이 



더욱 구체적이고 세밀한 청소년용 젠더관련 검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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